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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계작업 중 미끄러진 철판에 맞음 

□ 재해개요

   2021. 2. 5.(금) 09:01 경 00조선소에서 판계작업자가 철판을 핀 지그1) 위에 올려 

판계작업2)을 실시하던 중 도면의 위치대로 철판을 배열하기 위해 철판을 고정하고 

있던 레버풀러를 조작하는 순간 철판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철판 아래를 지나가던 

재해자(용접작업자)의 머리를 쳐 재해자가 사망함

  1)핀지그: 블록이나 철판 등을 받치는 지그로써, 높이 조절이 가능한 기둥형태의 받침대

  2)판계작업: 철판을 서로 맞대어 철판과 철판 사이의 단차(높이차)를 맞춘 후 용접을 실시하여 철판을 

잇는 작업

□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: 사망 1명

□ 사고발생상황

 - 판계작업자가 철판을 이동한 크레인의 클램프를 해체한 상태에서 핀지그에 얹힌 

철판의 위치를 동쪽으로 조정하기 위해 

 - ‚번 레버풀러를 당기는 순간 철판이 북동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

 - 판계작업자 반대방향(남쪽)을 지나던 재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재해자가 사망함

[판계작업자 레버풀러 작업 위치] [재해상황도]



□ 재해발생원인

❍중량물취급 시 작업방법 미흡

  1) 사고 판계작업은 급격한 경사면(핀지그 최고 높이 2.2m, 최저 높이 1,2m)이 있는 구조로 

철판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작업이었으나, 사전에 작업 관계자들이 이를 인

지하지 못함

  2) 판계작업 표준작업지도서에 낙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음

   - 철판의 높이가 한쪽이 1.5m 이하, 다른 한쪽이 1.5m 초과 시 

판받이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

   - 사고 철판과 같이 두 방향으로 경사진 구조인 경우에 

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한 레버풀러 체결 방법이 없음

[철판 낙하를 위한 판받이]

 ❍작업 장소 주변 통제 미흡

  1) 철판은 2.3톤의 중량물로 최고 높이 2.2m에서 최저 높이 1.2m로 경사진 형태로 

설치되어 낙하 및 전도 위험이 있으나, 작업장소에 출입 통제를 하지 않음

  2) 재해자가 작업하고 있던 블록과 사고 철판 사이에는 약 1.5m 공간이 있었으나, 

이동식 계단으로 인해 사고 철판 하부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작업장 환경임

□ 재해예방 안전대책

 ❍중량물취급 시 안전한 작업 방법 적용

   1) 자체 무게로만 미끄러지는 경사에 놓인 철판은 낙하ž전도를 예방하기 위한 

판받이 등 안전블록 설치

     - 또는 철판의 미세조정 완료시까지 크레인으로 인양 상태로 작업

   2) 두 방향으로 경사진 구조의 경우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한 레버풀러 체결 

방법 선정 및 적용

 ❍중량물취급 시 주변 통제 철저

   1) 판계작업 시 철판의 낙하ž전도 시 위험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실시

  

본 속보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센터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

적정한 조치실시,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다. 

인터넷 주소  www.kosha.or.kr/자료마당/재해사례/국내재해사례/조선업 클릭


